
◇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오후 1:30~6: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 주관.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 5513번 버스 이용, 법대입구 하차 

또는 학교 셔틀버스 이용, 대학본부 하차

▣ 자가용 이용시

정문에서 300m 직진 → 나들문 1에서 좌회전 →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규장각 사이 건물 (구 후생관)

“국가정책포럼 조직위는 열려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홍준형(행정대학원), 조국(법학전문대학원),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장덕진(사회학과), 김병연(경제학부), 

송호근(사회학과, 포럼위원장).

제2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SNU Public Policy Forum 2016

“탄핵 정국. 국가위기,

어떻게 건널까?” 



제 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귀하를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유례없는 위기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 기

능을 사유화한 박근혜대통령이 그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우리가 만든 정치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과, 그 결

함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대통령이 법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하였음에도 법치에 호소하는 어

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이 대국민 약속을 깨고, 거짓 해명을 하고, 급기야 공적 기관의 판결을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공공성은 붕괴되고 정부의 공공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탄핵정국을 앞두고 잠재된 사회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릅

니다. 이런 때에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를 합의하고 지

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혼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국가와 사회

의 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합의하고, 모든 결정

과 선택의 제일 원리로 지켜나간다면 국가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을 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핵정국과 국가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치, 헌법, 경제, 시

민정치 영역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대안을 정립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고

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

니다.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송 호 근

  등록

  개회사    송호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환영사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1부“	헌법과	정치” 
      사회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정당 재정렬과 대선정국 관리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

   법치와 헌정회복의 조건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한인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옥연(정치외교학부 교수),

   금현섭(행정대학원 교수) 

	 	 2부“경제와	사회” 

      사회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시민참여와 사회안정을 위한 요건

   김희민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 이정동(산업공학과 교수),

   장덕진(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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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프로그램

13:00-13:30

13:30-14:00

14:00~15:50

16:00~18:00


